
< 주요 보도 내용 > 

  10월 6일(화) 한국일보, 「청년 일자리 20만개라던 정부...‘뻥튀기·비정규직’ 

투성이」 기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4,661명 중 청년(34세 이하)은 

862명에 그쳐... 청년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37억원으로 전체 편성예산 

665억원에 크게 못미쳐’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올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중 청년 고용 비중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농지조사원 채용 시 청년이 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바몬 등 민간구인 

사이트에도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청년농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원 고용 

관련 카드뉴스를 배포하였으나, 읍면 현장을 직접 다니며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지리와 농지 사정에 밝은 지원자가 많이 선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과 식품외식

기업 청년 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농촌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 과  장 안정모 (044-201-2731)

농지조사기획과 사무관 황서연 (044-201-2732)

농업정책관 팀  장 박혜민 (044-201-1531)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 이가인 (044-201-1532)

농지 조사원은 지역 지리와 농지 사정에 밝은 
지원자가 많이 선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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